
 

 

 

‘중동 데탕트 막아야 산다’…  
하마스, 존립근거 확보하려 명운 건 도발 

 

아산정책연구원 

장지향 선임연구위원 

2023.10.12. 

 

 

 

지난 7 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통제하는 이슬람 급진주의 무장조직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전례 없는 규모의 치밀한 기습공격을 벌였다. 1973 년 10 월 6 일 팔레스타인 아랍 형제를 

위해 합세한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제 4 차 중동전쟁이 일어난 지 

50 년 만의 일이다. 

 

하마스의 도발은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 최대 정파인 파타흐와 강경 무장조직 하마스 

간의 주도권 다툼,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이스라엘-이란 간 3 각 갈등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수니파 대표국인 사우디가 시아파 종주국 이란이라는 위협국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친미국가인 이스라엘과 중동 평화를 명분으로 ‘빅 딜’을 시도하자, 역내 데탕트가 이뤄질 

경우 존립 근거를 상실할 것을 우려한 하마스가 명운을 건 ‘승인투쟁’을 벌인 것이다. 

 

◇하마스는 누구 

1987 년에 설립된 하마스는 무슬림형제단의 팔레스타인 지부에 뿌리를 둔다. 하마스의 

구성원은 가자지구의 토착 세력으로 급진 이슬람주의 슬로건 아래 PLO 의 최대 정파인 

파타흐의 서구식 국가 건설과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을 반대한다. 현재 서안의 지배권은 

파타흐가, 가자의 실질적 통제권은 하마스가 장악하고 있다. 

 

1964 년 결성된 PLO 는 요르단, 레바논, 튀니지를 떠돌며 독립국 건설을 목표로 무장투쟁을 

벌이다가 1993 년 이스라엘과 ‘오슬로 협정’을 맺었다. 이듬해 PLO 가 무장투쟁을 포기하는 

대신 서안지역과 가자지구에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를 수립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역사적인 협정에서 ‘평화와 영토의 맞교환’을 통한 ‘두 국가 



 

 

해법’에 합의했음에도 이스라엘의 강경 우파는 팔레스타인 영토 안에 유대인 불법 정착촌을 

건설하고 이에 항의하는 팔레스타인 주민의 시위를 과잉 진압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도부는 이스라엘에 함께 맞서는 대신, 파타흐와 하마스로 분열해 각자 

세력 기반을 다지는 데 연연했다. 2006 년 총선에서 하마스가 승리하자 파타흐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둘의 다툼은 유혈 사태로 번졌다. 파타흐의 우두머리인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새로운 총리를 독단적으로 임명했고 이에 반발한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무력 장악했다. 이후 양분된 지도부가 정쟁에 돌입하면서 팔레스타인 수반 선거와 

총선은 무기한 연기되고 의회는 공석으로 남았다. 

 

파타흐는 해외 원조금의 배분을 둘러싼 부패 네트워크로 악명 높고 반정부 언론과 시민단체를 

억압한다. 하마스는 여기에 더해 반대 세력을 서슴없이 감금하고 고문한다. ‘프리덤하우스’ 

지수에 따르면 서안지역은 23, 가자지구는 11 로 모두 저점을 맴돈다. 참고로 이스라엘은 76, 

한국은 83 이다. 

 

◇무한갈등의 뿌리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저지른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만행을 응징하기 위해 이번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 월 이스라엘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극우 성향의 

연립정부가 들어서면서 대(對)팔레스타인 입장이 강경해졌고 팔레스타인 주민의 사상자가 

크게 늘었다. 이스라엘 내 아랍계 시민과 동예루살렘의 팔레스타인계 거주권자의 인권 상황 

역시 열악해졌다. 

 

하지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도발한 결정적인 원인은 최근 미국의 중재로 진행 중인 사우디와 

이스라엘 간의 관계 정상화 협상에 있다. 사우디는 재정 위기와 국내 젊은 세대의 빠른 인식 

변화 등에 직면해 왕실의 정권 수호 전략으로서 파격적 개혁을 시행 중이다. 개혁에 

성공하려면 역내 정세 안정, 특히 이스라엘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했다. 

 



 

 

이런 사우디에 최대 걸림돌은 앙숙인 이란이라는 존재다. 시아파 종주국 이란은 수니파 

대표국인 사우디의 최대 맞수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적이다. 강경파가 장악한 이란 

의회는 20% 우라늄 농축 재개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시리아 내전의 승기를 바탕으로 가자지구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시리아의 친이란 

민병대, 이라크의 인민동원군, 예멘의 후티 반군 등 프락시 조직을 적극 후원하며 역내 

헤게모니를 확보해가는 중이다. 

 

이에 사우디는 이스라엘과 국교 수립을 맺는 조건으로 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 조약과 

이스라엘의 대팔레스타인 유화책을 요구했다. 이란 핵 도발과 친이란 프락시 조직인 예멘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자국 안보를 지키는 동시에 이슬람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의 

수호국이자 수니파 대표국으로서 팔레스타인 대의를 확보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의 원인은 사우디-이스라엘-이란이라는 삼각관계 속에 내장된 

갈등의 고리에서부터 찾아야 한다. 

 

◇끝나지 않는 분쟁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수교를 성사시키기 위해 이스라엘·미국을 압박하며 내세운 조건은 

평화협정 준수였다. 그럼 하마스는 왜 이 시점에 맹렬한 기세로 대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을까. 그건 사우디-이스라엘 간 데탕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자신의 최대 라이벌 

파타흐가 팔레스타인 통치의 대표성과 정당성, 나아가 경제 이익까지 독점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최근 사우디-이스라엘의 빅 딜이 속도를 낸 것이 하마스를 자극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중동에 데탕트 바람이 불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테러 조직으로 규정한 하마스는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스라엘과의 어떠한 협상도 전면 거부하는 하마스는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정치적 계산에 따라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자신의 선제공격이 불러올 이스라엘의 

가공할 반격을 잘 알지만, 세계의 이목을 끌어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것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생존 전략이 된 것이다. 

 



 

 

지난해 파타흐가 15 년 만에 열린 팔레스타인 총선을 독단적으로 연기했을 때도 그랬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선거 시행을 압박했음에도 승리할 자신이 없던 파타흐는 약속을 어겼다. 

파타흐를 향한 비난 여론이 형성되자 하마스는 바로 이스라엘에 로켓 공격을 감행해 

팔레스타인 독립 투쟁의 정당성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천명하려 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권의 안보 포퓰리즘과 불안한 리더십, 팔레스타인을 장악한 이슬람 

세력의 권위주의화, 파타흐와 하마스의 부패와 대립을 지켜보는 팔레스타인 주민과 이웃 아랍 

국가들, 이스라엘 내 진보 세력, 미국 민주당 정부는 점차 지쳐갔다. 팔레스타인 주민의 희생은 

눈덩이처럼 커졌고 자유롭고 안전한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를 꿈꾸는 이들의 민생은 철저히 

방치됐다. 

 

* 본 글은 10 월 12 일자 문화일보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